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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시간 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계에서 처 방식의 매개효과를

검증하고자 하 다. 이를 해 시간 과 외상 후 성장, 처 방식을 평가한 347명의 학생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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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있어 을 두어야 하는 시간 과 처 방식을 제안하며, 개인이 지향하는 시간 에 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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삶을 살아가면서 구나 다양한 스트 스

사건을 경험하게 된다. 하지만 그 개인의

삶에 강하게 향을 미칠 수 있는 극심한 스

트 스 사건을 외상 사건(trauma)이라고 한다

(Calhoun & Tedeschi, 2004). 그러나 최근 국내외

연구들에서는 이별이나 따돌림, 배신 등의

계 문제, 학업이나 일 문제 등과 같은 생활

스트 스 사건도 개인에게 다양한 심리 증

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 다(서 석,

조화진, 안하얀, 이정선, 2012; Cameron, Palm,

& Follette, 2010).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상 후

스트 스 장애(Posttraumatic Stress Disorder; 이

하 PTSD)를 유발하는 외상 사건의 종류가 정

신질환의 진단 통계편람 제 5 (Diagnostic

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-5; APA,

2013)의 정의를 넘어서 일반 인 스트 스 사

건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하며,

외상 사건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(서 석 등,

2012). 한 개인의 심리 고통감을 유발하는

데 있어 사건의 객 인 심각성뿐만 아니라

개인의 주 인 지각도 요하다는 을 함

의한다(김보라, 이덕희, 이도 , 이동훈, 2019).

뿐만 아니라 2011년 정신 질환 역학조사에서

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PTSD는

20-30세에서 50%의 발병률이 나타났고, 발병

연령은 20-24세에서 18.9%로 가장 높게 나타

났다(조맹제, 보건복지부, 서울 학교 의과

학, 2011). 이와 같은 결과는 외상을 경험한

일반인들 특히 20-30세 사이 연령층을

상으로 한 외상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.

외상 사건으로 인한 심리 여 에 해 다

룬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PTSD와 같은 병

리 인 결과들에 해 주목해 왔지만(Mechanic,

Weaver, & Resick, 2008), 지난 십여 년 동안 연

구의 패러다임은 변화되었다. 따라서 다수의

연구들에서는 외상 사건 이후 정 인 변

화, 즉 외상 후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(Levine,

Laufer, Stein, Hamama-Raz, & Solomon, 2009;

Mally, 2014). 외상 후 성장은 학자들에 따라

이득 찾기(Affleck & Tennen, 1996), 스트 스

련 성장(Park, Cohen, & Murch, 1996), 역경

후 성장(Linley & Joseph, 2004) 등으로 다양하

게 정의되어 왔다. 그 Tedeschi와 Park,

Calhoun(1999)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

주 으로 보고되는 정 심리 변화를

외상 후 성장이라고 정의하 다. 그리고 외상

후 성장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정 심리

변화로 삶에 한 감사의 증가 삶의 우

선 순 의 변화, 인 계에서의 친 감 증

가, 강 에 한 인식의 증가, 새로운 가능성

의 발견, 정 인 성장을 제안하 다.

이와 같은 외상 후 성장은 개인의 신념이나

행동, 목표 그리고 정체감에 한 변화뿐만

아니라 삶에 한 이야기, 지혜의 발달을 포

함하는 다차원 구조로 개념화 할 수 있다

(이양자, 정남운, 2008).

최근 외상 후 성장에 한 연구들은 증가하

고 있지만 외상 후 성장의 결과 이를 측

할 수 있는 요인에 한 연구들은 여 히 결

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(Lindstorm et

al., 2013). 외상 후 성장에 한 경험 연구들

을 조사한 Catarina와 Isabel(2013)의 리뷰 논문

에서는 외상 후 심리 고통의 크기를 비롯해

외향성, 경험에 한 개방성, 우호성, 성실성

과 같은 개인의 성격 특성, 그리고 처 략,

사회 지지, 성/종교성, 낙 성 등이 외상

후 성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

제안하 다. 최승미(2008)의 국내 연구에서도

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

탐색한 결과, 연령, 종교와 같은 인구학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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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뿐만 아니라 외상 사건에 한 반복 사고

와 낙 성, 종교 추구, 극 스트 스 처

등이 확인된 바 있다.

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 다른

변인으로는 인간의 삶과 매우 하게

련된 개념인 시간 이 있다(한정숙, 최윤경,

2014). Zimbardo와 Boyd(1999)는 시간 (Time

Perspective; TP)이 각 개인이 시간에 해 가

지고 있는 사 인 는 무의식 인 태도이며

과거, 재, 미래 어느 것을 더 선호하고

어느 방향을 지향하느냐와 하게 연 된

개념으로 정의하 다. 이와 같은 선호하는 특

정 방향으로 편향된 시간 은 특질과도 같은

하나의 기질 성격 특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

며 재의 행동, 미래에 한 기 목표 형

성에도 향을 미친다(Zimbardo & Boyd, 1999).

한 Zimbardo와 Boyd(1999)는 시간 을 다음

과 같은 다섯 가지 하 요인으로 구분하

다. 먼 과거 부정 시간 (past negative time

perspective; PN)은 과거 사건들에 해 부정 ,

회피 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다. 이는 실제

외상 사건이나 부정 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

나타날 수 있으며 우울, 불행감, 낮은 자존감

불안과 높은 상 이 존재한다(Stolarski &

Bitner, 2011). 한 과거 정 시간 (past

positive time perspective; PP)은 과거를 따듯한

경험으로 회상하고 향수 이며 감성 으로 바

라보는 태도로, 재 경험하는 행복감과 높은

상 이 존재한다(Liniauskaite & Kairys, 2009).

한편, 재 쾌락 시간 (present hedonistic time

perspective; PH)은 삶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

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쾌락지향 인 태도

를 반 하며 충동성, 새로움 감각 추구

경향성과도 높은 상 이 존재한다(Stolarski &

Bitner, 2011). 뿐만 아니라, 재 운명 시간

(present fatalistic time perspective; PF)은 재와

미래가 이미 운명에 의해 결정되어 개인의 행

동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없다고 바라보는

태도로, 불안 우울과 상 이 높은 것으로

나타났다(Stolarski & Bitner, 2011). 끝으로 미래

지향 시간 (future time perspective; F)을 가진

사람들은 미래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달성하

기 해 계획을 세우고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,

재 자신의 행동이 미래에 보상으로 작용하

길 기 하는 경향성이 높고 더 나은 목표 추

구를 해 즉각 인 보상을 지연하는 특징이

있다(오정아, 2008에서 재인용).

Zimbardo와 Boyd(1999)는 높은 과거 정

시간 , 간 이상 수 의 미래 지향 시간

재 쾌락 시간 , 낮은 수 의 과거

부정 시간 과 재 운명 시간 을 균형

잡힌 시간 (balanced time perspective; BTP)이라

고 정의하 다. 이와 같이 균형 잡힌 시간

을 가진 사람들은 직면한 상황에서 과제의 특

성이나 개인의 자원 등을 고려하여 효과 인

시간 으로 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 더

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. 하지만 인생

의 역경이나 외상 사건은 시간 의 불균형을

래할 수 있다. 즉,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

들은 강한 과거 부정 시간 재 운명

시간 에 몰두하며, 상 으로 과거 정

시간 재 쾌락 시간 , 미래 지향

시간 의 결여가 래된다(Zimbardo, Sword,

& Sword, 2012). 따라서 Zimbardo 등(2012)이 개

발한 시간 치료(Time Perspective Therapy;

TPT)에서는 내러티 치료 방식을 통해 PTSD

환자들의 불균형 인 시간 을 균형 으로 만

들도록 돕는데, 이는 PTSD 뿐만 아니라 우울,

약물 남용 등에도 용될 수 있는 치료법으로

활용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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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은 시간 은 각 하 요인에 따라

다양한 정 인 변인들과의 상 이 밝 졌다.

먼 외상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상으

로 한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미래 지향 ,

재 쾌락 , 과거 정 시간 은 외상 후 성

장과 유의미한 정 상 이 있었으며, 미래

지향 시간 은 외상 경험자의 용서 행동과

상 이 존재하 고, 재 쾌락 시간 은 자

기 용서와 상 이 존재하 다(김유희, 2013;

김 승, 2016; 한정숙, 최윤경, 2014). 한 김

범 (2014)의 연구에서 과거 정 재

쾌락 시간 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

향을 주었고 과거 부정 시간 은 부 향

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국외 연구들을 살

펴보더라도 과거 정 시간 과 미래 지향

시간 , 재 쾌락 시간 은 삶의 만족

도 행복감, 안녕감과 유의한 정 상 이

존재하 지만 재 운명 시간 , 과거 부정

시간 은 이와 부 상 이 존재한다는 것

이 밝 졌다(Chua et al., 2014; Gana et al.,

2013; Zhang & Howell, 2011). 다만, Zambianchi

등(2014)의 연구에서는 재 쾌락 시간 이

삶의 만족도와 부 상 을 보이기도 했는데,

이는 기존 연구들과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.

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, 시

간 의 다섯 가지 하 요인들 과거 정

시간 , 미래 지향 시간 은 정 인

결과 변인들과 정 상 이 존재하고 과거 부

정 시간 , 재 운명 시간 은 이와 부

상 이 존재하지만 재 쾌락 시간 은

연구에 따라 비일 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

로 볼 수 있다.

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

른 선행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처 방식에

주목하 다. 스트 스 처란 개인이 지닌 심

리 자원을 과하는 외 내 사건을

다루기 한 지속 인 인지 행동 노력

으로, 스트 스 사건 이후 응의 결과는 사

건 자체보다도 사건을 어떻게 처했는지에

따라 달라질 수 있다(신화 , 2012). 이러한 스

트 스 처 방식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구

분이 이루어졌다. 그 Amirkhan(1990)은 스트

스 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기본 인

처 구조를 밝 내었는데, 여기에는 문제 해

결 처, 사회 지지 추구 처, 회피

처가 포함된다. 그가 분류한 처 방식은

처 연구 역에서 공통 으로 합의되어 온 문

제 심-정서 심(Folkman & Lazarus, 1984), 회

피- 근(Roth & Cohen, 1986) 등의 표 처

차원들을 모두 포 하고 있다(신혜진, 2002).

한 Amirkhan(1990)이 개발한 스트 스 처

략 검사(Coping Strategy Indicator; CSI)에서는

앞서 제시한 세 가지 스트 스 처 방식이

가상이 아닌 실제 스트 스 상황에서 용되

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좀 더 실제 인 처

방식을 측정한다.

본 연구에서 을 둔 처 방식 한 가

지인 사회 지지추구 처는 한 개인이 자신

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, 친구, 이웃들로부터

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받는 처

방식으로, 사회 지지를 높게 지각한 사람일

수록 스트 스 사건에 한 처 능력이 높다

(박지원, 1985; Cohen & Willis, 1985). 한

Lazarus와 Folkman(1984)은 스트 스 상황에서

정 인 자원을 얻기 해 타인과의 의미 있

는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노력을 사회 지지

추구 처라고 보았다.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

서는 사회 지지추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

일수록 지지 인 계 경험의 기회가 많아지

므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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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PTSD, 범불안 장애, 우울 등의 감소와

도 상 이 존재한다는 것이 나타났다(김정옥,

2016; 박선정, 2015; 신선 , 2012; Annie et al.,

2016; Brewin et al., 2000; Mugisha et al., 2015;

Thornton & Perez, 2006).

한편, 문제 심 처는 직면한 문제 자

체를 해결하기 해 직 인 행동을 취하며

극 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처 방식이다

(Lazarus & Folkman, 1984). 이러한 문제 심

처는 스트 스 사건을 해결하기 한 정보

추구 활동, 행동 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

것 등의 극 인 노력이 포함된다(손민옥,

2004). 문제 심 처는 여러 선행 연구들

을 통해 외상 후 스트 스 증상들에 부 인

향을 미치는 반면, 외상 후 심리 사회

응에는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

났다(Bhaveena et al., 2013; Bryant et al., 2000;

Mearcker et al., 2001; Sattler et al., 2014). 이와

비슷하게 국내 연구에서도 문제 심 처

와 같은 극 인 형태의 처 방식은 외상

후 스트 스 증상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

것으로 나타났다(이지 , 2007; 최승미, 2013).

앞서 살펴 본 개인의 시간 지향성은 태도와

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 변인으

로,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처

략 한 그들이 가진 시간 의 향을 받을

수 있다(Bolotova, 2013). 먼 시간 과 스트

스 처 방식과의 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

에서는 미래 지향 시간 이 문제 상황을 분

석하고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극 으로 찾

는 처 방식과 높은 상 이 존재하 고, 과

거 정 시간 은 낙 주의나 타인과의

력 추구 처 방식, 문제 상황을 재평가하

고 수용하는 처 방식과 상 이 높았다.

한 재 쾌락 시간 의 경우, 연구에 따라

낙 주의, 감정 수용 재평가와 같은 처

방식과는 정 상 이 존재하 으나, 반 로

감정 억압이나 자기 비난, 회피 등 부 응

처 략을 취하는 경우도 높았고, 력 추

구 처, 문제 략 등과는 결과가

혼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(Anna-Sara, 2016;

Belinskaya, 2009; Bolotova, 2013; Holman &

Zimbardo, 1999; Kseniya, 2014)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향

을 주는 변인을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의

목 을 설정하 다. 첫째, 어떤 시간 이 외상

후 성장과 한 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

하 다. 이에 Zimbardo 등(1999)의 시간 치료

에서 미래 지향 , 과거 정 , 재 쾌락

시간 의 증진을 목 으로 두는 바와 같이 이

와 같은 세 가지 시간 이 외상 후 성장과 정

으로 상 이 존재할 거라 측하 다. 특히

일부 선행 연구에서 재 쾌락 시간 은 외

상 후 성장을 비롯한 정 인 결과 변인들과

의 계가 혼재되어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

서 이를 반복 검증해 보고자 하 다. 둘째, 어

떤 시간 이 사회 지지추구 처 문제

심 처와 상 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

하 다. 구체 으로, 미래 지향 , 과거 정

시간 이 두 가지 스트 스 처 방식과

정 상 이 존재할 거라 측하 다. 한

재 쾌락 시간 은 이 연구들에서 스트

스 처 방식과의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

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복 검증하고자 하 다

(Anna-Sara, 2016; Belinskaya, 2009; Bolotova,

2013; Holman & Zimbardo, 1999; Kseniya, 2014).

마지막으로 시간 , 특히 미래 지향 , 과거

정 , 재 쾌락 시간 과 외상 후 성장

간의 계에서 스트 스 처 방식의 매개 효

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. 이처럼 외상 후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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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에 기여하는 시간 과 스트 스 처 방식

의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는 외상을 경

험한 이후 심리 응에 도움을 수 있는

개입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 다.

방 법

연구 상

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학교의 기 생명

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(승인 번호:

201610-HB-001) 수행이 되었고, 외상 경험이

있는 학부생 약 370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

다. 그 불성실한 응답이나 외상 사건을

경험하지 않은 참가자의 응답, 그리고 외상

사건 발생 당시 외상 사건에 한 주 고

통의 수 이 4 (보통이다) 이하인 응답을 제

외하 다. 이는 외상 사건에 한 객 인

기 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느낀 주 인 기

을 고려하기 함이다(Tedechi & Calhoun,

2004). 따라서 총 347명(남자: 142명, 여자: 205

명)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. 참가자들의

평균 연령은 21.41세(SD=2.41) 으며, 외상 사

건 목록 질문지에서 제시된 16가지 외상 사건

들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한 외상 사

건으로는 인 계 탄(이별, 실연, 교 등)

이 71명(20.5%), 학업 과업 문제 61명

(17.6%), 응의 어려움(학교, 사회, 군 에서의

소외나 따돌림 등)이 59명(17%), 사랑하는 사

람의 사망 30명(8.6%) 등으로 나타났다. 한

외상 사건으로 인한 무력감과 공포감, 긴장

등의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‘그 다’는 응

답이 217명(78.1%)이었으며, 외상 사건이 발생

한 시기로는 3-10년 139명(40.1%)으로 가장

많았고 이어서 1-2년 52명(15%) 등 이었다.

한편, 외상 사건이 재 지속되고 있는지 여

부에 한 질문에 286명(82.4%)이 ‘아니오’로

응답하 다. 한 외상 사건 발생 당시 경험

한 주 고통 수 에 한 질문의 응답은

‘약간 고통스러웠다’ 105명(30.2%), ‘고통스러

웠다’ 165명(47.6%), ‘매우 고통스러웠다’ 77명

(22.2%)으로 나타났고, 외상 사건으로 인한 최

근 주 고통의 수 은 ‘ 고통스럽지

않다’ 102명(29.4%), ‘고통스럽지 않았다’ 75명

(21.6%)으로 나타났다.

측정 도구

외상 사건 목록 질문지

참가자들이 경험한 외상 사건의 종류, 발생

시기, 재 지속 여부 외상 사건으로 인한

무력감과 율, 공포감, 긴장 등의 경험과 발

생 당시 그리고 재 주 고통의 수 을

측정하기 해 송승훈(2007)이 개발하고 신선

등(2012)이 보완한 외상 사건 목록 질문지

를 사용하 다. 외상 사건의 목록은 사고

상해, 자연재해, 범죄 피해, 성추행 성폭력,

본인의 심각한 신체 질병, 사랑하는 사람의

질병,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, 인 계 탄

(이별, 실연, 교 등), 응의 어려움(학교, 사

회, 군 에서의 소외나 따돌림 등), 이혼이나

별거(본인 부모), 학업 과업 문제(낙방,

실패, 좌 등), 배신 충격, 재정 어려움(부

도, 산, 신용불량 등), 실직이나 구직의 실패,

어린 시 의 학 ,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

참가자들에게 외상 사건 목록 가장 비극

이고 충격 이었던 사건 한 가지를 고르도록

하고, 이를 외상 사건으로 정의하 다. 한

외상 사건으로 인한 주 고통의 수 은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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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kert 척도(1 : 고통스럽지 않았다, 7

: 매우 고통스러웠다)로 응답하도록 하 다.

한국 Zimbardo 시간 척도

개인이 가진 시간 을 측정하기 해

Zimbardo와 Boyd(1999)가 개발한 척도를 윤소

정과 김정섭(2012)이 국내 학생들을 상으

로 번안 타당화 한 한국형 Zimbardo 시간

척도(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;

ZTPI)를 사용하 다.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

‘ 아니다(1 )’에서 ‘매우 그 다(5 )’의 5

Likert 척도이며, 하 요인은 과거 부정

시간 , 과거 정 시간 , 재 쾌락 시

간 , 재 운명 시간 , 미래 지향 시간

으로 구성된다. 본 연구에서 각 하 요인

들의 내 합치도는 과거 부정 시간 .78,

과거 정 시간 .79, 재 쾌락 시간

.66, 재 운명 시간 .73, 미래 지향 시

간 .80이었다.

한국 스트 스 처 략 척도

사회 지지추구 처와 문제 심 처

를 측정하기 해 Amirkhan(1990)의 스트 스

처 략 평가지를 신혜진과 김창 (2002)가

번안 타당화 한 척도의 두 가지 하 요인

을 사용하 다. 본 척도는 총 33문항의 3

Likert 척도로 ‘ 하지 않음(1 )’, ‘조 하

음(2 )’, ‘많이 하 음(3 )’으로 응답하며,

사회 지지 추구 처 략, 문제해결 심

처 략, 회피 심 처 략의 3가지 하

요인으로 구성되고 각 하 요인은 11개의 문

항으로 이루어진다.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

는 문제해결 심 처 .90, 사회 지지추구

처 .92로 나타났다.

한국 외상 후 성장 척도

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해 Tedeschi와

Calhoun(1996)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를

송승훈 등(2009)이 번안 타당화 한 척도를

사용하 다. 각 하 요인으로는 자기 지각의

변화, 인 계의 깊이 증가, 새로운 가능성

의 발견, 종교 심의 증가로 이루

어지며, 총 16문항으로, ‘경험 못함(0 )’에서

‘매우 많이 경험(5 )’의 5 Likert 척도로 구

성되어 있다. 본 연구에서 체 내 합치도

는 .90으로 나타났으며, 각 하 요인 별 내

합치도는 자기 지각의 변화 .90, 인 계의

깊이 증가 .90,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.76,

종교 심의 증가 .75로 나타났다.

통계 분석

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해

SPSS 22.0을 사용하 다. 먼 , 주요 변인들 간

의 계를 검토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

다. 그리고 시간 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

는 향을 살펴보기 해 다회귀 분석을 실

시하 다. 1단계에서는 상 분석에서 외상

후 성장과 유의한 상 을 보 던 변인인 연령

과 외상 후 최근 고통 수 을 투입하여 이를

통제하 고, 2단계에서는 5가지 시간 의 하

요인들을 투입하 다. 다음으로 외상 후

성장에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이 확

인된 미래 지향 시간 , 과거 정 시간

, 재 쾌락 시간 과 외상 후 성장의

계에서 문제 심 처 방식과 사회 지지

추구 처 방식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자

AMOS 22.0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

의 측정 모형과 연구 모형을 분석하 다.

한 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 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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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모형을 선택하기 해 카이자승 검증을 실

시하 고,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 검증을 해

Bootstrap 검증(Shrout & Bolger, 2002)을 실시하

다.

결 과

먼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과

외상 후 성장 간의 계를 악하기 해 상

분석을 실시하 고, 결과를 표 1에 제시하

다. 이를 살펴보면, 연령은 외상 후 성장과

유의한 정 상 이 존재하 고 외상 후 성장

의 하 변인 자기지각의 변화 새로운

가능성의 발견과의 정 상 이 유의미하 다.

그러나 외상 사건에 한 재 주 고통

수 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부 상 을

보 으며, 특히 자기지각의 변화라는 하 요

인과의 부 상 이 유의미하 다.

다음으로 시간 과 처 방식, 외상 후 성

장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고, 그 결과는

표 2와 같다. 구체 으로 살펴보면, 5가지 시

간 과거 정 시간 과 미래 지향

시간 , 재 쾌락 시간 은 외상 후 성장

과 유의한 정 상 이 존재하 다. 그러나

과거 부정 시간 재 운명 시간 은

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부 상 이 존재하는

것으로 나타났다. 뿐만 아니라, 사회 지지추

구 처는 외상 후 성장, 과거 정 시간 ,

문제 심 처와 정 상 이 존재하 고

문제 심 처도 외상 후 성장을 포함해

과거 정 시간 , 미래 지향 시간 과

유의한 정 상 을 보 다.

외상 후 성장
인구통계학 변인들 총 1 2 3 4

성별 .34 .05 .01 .003 -.04

연령 .13* .15** .04 .13* -.03

무력감, 율, 공포, 긴장 경험-1 .01 -.03 .02 .08 .08

무력감, 율, 공포, 긴장 경험-2 -.01 .03 -.02 -.08 -.08

외상 후 흐른 시간 -.03 -.01 -.09 -.04 .04

재 사건 지속여부 -.07 -.10 -.01 .01 -.05

당시 고통 .02 -.02 .05 .07 .01

재 고통 -.11* -.19** -.04 -.03 -.02

평균 27.76 15.92 11.44 7.84 2.08

표 편차 11.97 6.91 6.27 3.70 2.64

*p <.05, **p <.01

성별(남자=1, 여자=0), 무력감, 율, 공포, 긴장경험 여부(그 다=1, 아니다=0), 재 사건 지속여부(

=1, 아니오=0)는 더미코딩 하 음. (1=자기지각의 변화, 2= 인 계 깊이 증가, 3=새로운 가능성의 발

견, 4= 종교 심의 증가)

표 1. 인구통계학 특성과 외상 후 성간의 상 (N=34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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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 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향

시간 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향을

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, 시간 은 1

단계에서 통제 변인으로 투입된 연령 외상

사건에 한 재 주 고통 수 의 설명량

(R²=.03)에 비해 17% 정도를 추가 으로 설명

하는 것으로 나타났다(∆R²=.17, p<.001). 한

과거 정 시간 (β=0.19, p<.001)과 미래

지향 시간 (β=0.30, p<.001), 재 쾌락

시간 (β=0.14, p<.01)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

미한 측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

상기의 세 가지 시간 이 높을수록 외상 후

성장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.

반면에 과거 부정 시간 재 운명

시간 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향이 유의

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1-1 1-2 1-3 1-4 1-5 2 3 4

1-1 과거 부정 시간 1

1-2 과거 정 시간 -.19** 1

1-3 재 쾌락 시간 -.02 .26** 1

1-4 재 운명 시간 .39** -.08 .02 1

1-5 미래 지향 시간 -.14* .14* -.07 -.27** 1

2 사회 지지추구 처 -.10 .29** .03 -.02 .02 1

3 문제 심 처 -.03 .12* .01 -.06 .28** .43** 1

4 외상 후 성장 -.13* .27** .17** -.11* .32** .30** .33** 1

평균 12.16 20.96 21.04 17.66 23.33 21.36 21.04 27.76

표 편차 3.33 4.35 3.53 4.37 4.81 5.55 5.98 11.97

*p <.05, **p <.01

표 2. 시간 , 처 방식, 외상 후 성장간의 상 (N= 347)

B β t(p) R² ∆R² F

1단계
연령 0.56 0.12 2.13*

외상 후 최근 고통 -0.77 -0.12 -1.97 0.03 0.03* 4.66*

2단계

과거 부정 시간 -0.09 -0.02 -0.40

0.20 0.17*** 13.82***

과거 정 시간 0.52 0.19 3.55***

재 쾌락 시간 0.49 0.14 2.71**

재 운명 시간 0.01 0.00 0.03

미래 지향 시간 0.76 0.30 5.77***

Note. 종속 변수: 외상 후 성장, *p <.05, **p <.01, ***p <.001

표 3. 외상 후 성장에 한 다회귀분석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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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 모형 검증

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, 측정 변인들이

잠재 요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

해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. 측정 모형

에는 5가지 시간 다회귀 분석에서 외

상 후 성장을 유의미하게 설명한 과거 정

시간 , 재 쾌락 시간 , 미래 지향 시

간 과 사회 지지추구 처, 문제 심

처, 외상 후 성장 잠재 변인이 포함되었

다. 3가지 시간 2가지 처 방식은 단

일 요인이므로 문항 묶음을 통해 각각 2개

와 3개의 측정 변인을 구하 다. 분석 결과,

χ²(89)=171.860, p<.001, CFI=.971, NFI=.943,

TLI=.961, RMSEA=.052으로, 측정 모형은 양호

한 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.

연구 모형 검증

과거 정 시간 , 재 쾌락 시간 ,

미래 지향 시간 과 외상 후 성장 간의

계를 사회 지지추구 처와 문제 심

처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해 먼 본 연

구의 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의

합도를 확인하 다. 그 결과, 2개의 연구 모형

모두 양호한 합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

다. 다음으로 두 가지의 연구 모형 더욱

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해 χ² 차이 검증을

그림 1. 측정모형 검증

χ² df CFI NFI TLI RMSEA

완 매개모형 290.872 93 .932 .903 .912 .078

부분매개모형 241.115 90 .948 .920 .930 .070

표 4. 연구 모형들의 합도 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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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하 고, 연구 모형의 합도는 표 4에 제

시하 다. 연구 모형 간 χ² 차이 검증을 실시

한 결과, 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의

차이는 유의미하 다(∆χ²=49.757, ∆df=3 p=

0.00). 따라서 자유도가 작은 모형인 부분 매

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 고, 완

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의 경로 계수는

각각 그림 2과 그림 3에 제시하 다. 경로 계

수는 모두 표 화된 회귀 계수를 사용하 다.

한 본연구의 최종 모형인 부분 매개 모형의

비표 화된 경로 계수, 표 화된 경로 계수,

표 오차, C.R 값은 표 5에 제시하 다.

매개효과 검증

최종 모형인 부분 매개 모형을 검증하기

해 Bootstrap 분석(Shout & Bolger, 2002)을 실시

하 다. 분석 결과, 과거 정 시간 과 외

상 후 성장 간의 계에서 사회 지지추구

처의 매개 효과(b=.172, CI=.030-.382)가 유

그림 2. 완 매개모형 검증

그림 3. 부분매개모형(최종 모형) 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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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 b β S.E. C.R

과거 정 시간 → 사회 지지추구 처 0.340 0.374 0.061 5.586***

과거 정 시간 → 외상 후 성장 0.279 0.081 0.219 1.275

과거 정 시간 → 문제 심 처 0.142 0.140 0.066 2.157*

재 쾌락 시간 → 사회 지지추구 처 -0.111 -0.098 0.078 -1.417

재 쾌락 시간 → 외상 후 성장 0.894 0.208 0.276 3.245**

재 쾌락 시간 → 문제 심 처 -0.041 -0.032 0.087 -0.468

미래 지향 시간 → 사회 지지추구 처 -0.016 -0.021 0.046 -0.349

미래 지향 시간 → 외상 후 성장 0.951 0.334 0.172 5.519***

미래 지향 시간 → 문제 심 처 0.218 0.260 0.053 4.100***

사회 지지추구 처 → 외상 후 성장 0.565 0.149 0.207 2.725**

문제 심 처 → 외상 후 성장 0.852 0.251 0.183 4.662***

*p <.05, **p <.01, ***p <.001

표 5. 최종모형의 경로계수

경로 Estimate(b) S.E.
95% BCI

Lower Upper

매개경로 1 0.172*** 0.086 0.030 0.382

매개경로 2 0.108 0.067 -0.006 0.256

매개경로 3 -0.062 0.066 -0.281 0.016

매개경로 4 -0.034 0.096 -0.257 0.131

매개경로 5 -0.010 0.034 -0.105 0.044

매개경로 6 0.208*** 0.078 0.082 0.402

***p <.001, N=347

Note. Bootstrap samples=2000, Estimate(b)=비표 화계수, S.E.=표 오차

매개경로1: 과거 정 시간 → 사회 지지추구 처→ 외상 후 성장

매개경로2: 과거 정 시간 → 문제 심 처→ 외상 후 성장

매개경로3: 재 쾌락 시간 → 사회 지지추구 처→ 외상 후 성장

매개경로4: 재 쾌락 시간 → 문제 심 처→ 외상 후 성장

매개경로5: 미래 지향 시간 → 사회 지지추구 처→ 외상 후 성장

매개경로6: 미래 지향 시간 → 문제 심 처→ 외상 후 성장

표 6.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 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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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미하 다. 한 미래 지향 시간 과 외상

후 성장의 계에서 문제 심 처의 매개

효과가 나타났다(b=.078, CI=.082-.402). 그러나

재 쾌락 시간 은 어떠한 매개 효과도 나

타나지 않았다. 개별 매개 효과에 한 추정

치와 표 오차, 신뢰 구간은 표 6에 제시하

다.

논 의

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에 한 시간 과

처 방식의 향에 해 살펴보고자 하 으

며, 구체 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

같다.

먼 시간 과 외상 후 성장 간의 상 분

석 결과, 과거 정 시간 과 재 쾌락

시간 , 미래 지향 시간 은 외상 후 성장

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. 한 과거

부정 시간 , 재 운명 시간 은 유의미

한 부 상 이 나타났다. 이는 시간 과 외

상 후 성장 간의 계에 해 살펴본 선행

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(김 승, 2016; 한정

숙, 최윤경, 2014), 과거 정 시간 , 재

쾌락 시간 , 미래 지향 시간 이 높을수

록 그리고 과거 부정 시간 , 재 운명

시간 이 낮을수록 더 높은 외상 후 성장에

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.

한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상 계가

나타난 연령과 외상 사건으로 인한 최근 고통

수 을 통제한 뒤에 시간 은 외상 후 성장을

추가 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 다. 뿐만 아

니라, 5가지 시간 과거 정 시간 ,

재 쾌락 시간 , 미래 지향 시간 은

외상 후 성장에 해 유의미하게 정 으로

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, 과거 부정

시간 과 재 운명 시간 은 유의미한

향을 주지 않았다. 이는 외상 사건을 경험

한 사람들이 외상 후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

심리 개입에 있어 과거 정 시간 ,

재 쾌락 시간 , 미래 지향 시간 을 증

진시키는 데에 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

미하며, Zimbardo 등(2012)이 제안한 시간 치

료에서 함의하는 바와 일치한다.

뿐만 아니라, 처 방식 사회 지지 추

구 처는 과거 정 시간 과 정 상 이

나타났고, 문제 심 처는 과거 정

시간 미래 지향 시간 과 정 상 이

나타났다. 그리고 두 가지 처 방식 모두 외

상 후 성장과 유의미하게 정 으로 련되었

다. 이러한 결과는 사회 지지 추구 처와

문제 심 처가 외상 후 성장과 련된다

는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며(김정옥,

2016; 박선정, 2015; 신선 , 2012; 최승미,

2008; Thornon & Prez, 2006), 시간 에 따라 선

호하는 처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

을 드러난 선행 연구 결과와도 부분 으로 일

치한다(Belinskaya, 2009; Bolotova et al., 2013;

Holman & Zimbardo, 1999; Kseniya et al., 2014).

한편, 재 쾌락 시간 의 경우, 선행 연

구에서 정 인 결과 변인 처 략과

의 상 이 혼재되어 나타났다(Bolotova, 2013;

Zmbianchin et al., 2014). 따라서 본 연구에서

이를 반복 검증한 결과, 재 쾌락 시간

은 외상 후 성장을 정 으로 측하는 변인이

기는 했으나, 두 가지 응 처와의 상

은 존재하지 않았다.

다음으로 시간 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

향에서 처 방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

과를 살펴보면 첫째, 사회 지지추구 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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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정 시간 과 외상 후 성장 간의

계를 완 매개하 다. 반면에, 문제 심

처의 매개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. 따라서

과거 정 시간 이 높을수록 사회 지지

추구 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, 이를 통

해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

있다. 이러한 결과는 Bolotova 등(2013)의 연구

에서 과거 정 시간 이 높은 사람들이 스

트 스 사건에 해 인지 처 략을 사용

하기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정

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서 심 처를

추구하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.

둘째, 문제 심 처는 미래 지향 시

간 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계를 부분 매개

하 고, 사회 지지추구 처는 매개 효과가

존재하지 않았다. 이는 미래 지향 인 사람들

이 외상 사건에 해 문제 심 처를 사

용할 가능성이 높고, 따라서 외상 후 성장으

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선행 연

구에서도 미래 지향 시간 인 사람들은 스

트 스 상황을 해결하기 해 스스로를 통제

하고 직 인 문제 해결을 한 인지 처

략들을 극 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

다(Bolotova et al., 2013).

셋째, 사회 지지추구 처와 문제 심

처는 재 쾌락 시간 과 외상 후 성장

간의 계에서 아무런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

않았다. 이는 재 쾌락 시간 이 외상 후

성장에 이르는 데에 있어 상기의 처 방식이

아닌 다른 변인을 통한 경로가 존재할 가

능성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. 이를 선행

연구를 통해 살펴보면, Bolotova 등(2013)의 연

구에서 재 쾌락 시간 을 가진 사람들은

재의 삶을 즐기기 해 스트 스 사건에

극 으로 여하기보다 이를 낙 으로 바라

보려는 정서 처 략을 사용하 다. 이와

같은 낙 성은 역경 속에서도 정 인 결과

를 기 하고 정 정서를 이끌어 냄으로써

외상 사건을 응 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

이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되었다(최종

, 2015).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지 않은

낙 성이라는 변인이 재 쾌락 시간 과

외상 후 성장 간의 계를 매개하는 변인이

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.

한 연구 결과에서 미래 지향 시간 과

재 쾌락 시간 은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

직 경로가 유의하 지만, 과거 정 시간

은 이러한 직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.

이는 Zimbardo 등(2012)이 제안한 시간 치료

에서 증진의 을 두는 세 가지 시간

에 미래 지향 시간 과 재 쾌락 시간

은 과거 정 시간에 비해 실제 인 변화와

실천을 통한 극 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

다는 에서 외상 후 성장을 진시키는 데에

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

시해 볼 수 있다.

본 연구의 임상 함의 치료 개입에

있어서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. 먼 시간

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계를 살펴 본 국내

선행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에서 시간 과

처 방식, 외상 후 성장 간의 계를 살펴 으

로써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키기 한 로그

램 개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

제시하 다는 이다. 시간 치료를 개발한

Zimbardo 등(2012)은 외상 경험자들이 외상 사

건에 해 정 으로 재평가를 하고, 재

순간을 깊고 충만하게 즐기며, 정 인 미래

지향 사고를 지니는 것이 요하다고 보았

다. 시간 치료는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

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용할 수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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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내러티 방식의 단계 인 치료법으로, 불

안이나 우울 등의 병리 인 용어의 사용을 지

양하고 PTSD를 부정 인 과거에 사로잡힌 상

태내지는 그 사건으로부터 부상을 당한 상태

로 정의한다는 에서 기존의 치료법과 차이

가 있다. 이는 외상으로 인한 부정 인 결과

에 을 두기보다 외상을 통해 정 인 의

미나 교훈을 탐색하고 외상 경험자로 하여

외상 사건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함

이다(Sword et al., 2014, Zimbordo et al., 2012).

한 외상을 경험한 참가자들을 상으로 시

간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한 국내 연구에서

시간 치료는 유의한 수 에서 외상 후 부정

인지, 부 응 정서 조 을 감소시키고,

외상 후 성장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

(권도연, 2019). 이와 같이 외상 경험자들에게

서 효과가 나타난 기존의 시간 치료에서 본

연구 결과를 목하여 시간 을 균형 으로

만드는 개입뿐만 아니라, 균형 잡힌 시간 을

구성하는 시간 들 에서 개인이 좀 더 지향

하는 시간 에 따라 합한 처 방식을 함양

하도록 하는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,

이를 통해 외상 후 부 응 인 증상들을 완화

시키는 효과에 더해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갈

수 있음을 시사한다.

한편,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 방향

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. 먼 본 연구의 자

료는 횡단 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구

상자들이 가진 응 인 시간 이 외상 사건

이 부터 지녔던 것인지 혹은 외상 후에 성숙

된 결과로서 지니게 된 것인지에 해 명확하

게 밝힐 수 없다. 따라서 추후에는 종단 연

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 에 해 보완해 볼

필요가 있다. 한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

보고한 외상 사건은 경험한 시 과 시간 거

리가 존재한다. 따라서 참가자들이 외상 사건

에 해 회상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왜곡되어

부정확하게 보고하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

제한 이 있다. 뿐만 아니라, 본 연구에서는

인구 통계학 특성들 외상 후 성장과 상

이 존재하는 연령, 외상 사건에 한 재

고통 수 만을 다 회귀 분석에서 통제하

다. 그러나 외상 후 성장과 련된 변인에

해 탐색한 최승미(2008)의 연구에서는 외상 사

건 이후 경과한 시간은 외상 후 성장과 정

상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에 추

후 연구에서는 상기의 변인도 통제할 필요성

이 있다. 그리고 본 연구는 일반 학생 집단

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 성

인 집단 는 임상 집단으로 연구 결과를 일

반화 시키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다.

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표본 집단을 상으

로 본 연구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.

더불어, 본 연구는 자기 보고 형태의 질문지

를 사용하여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검

자의 왜곡 보고 가능성이 존재한다. 이에 따

라 미래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 외

실험 연구, 찰 연구 등의 형태로 연구를 확

장시킬 수 있다. 한편, 본 연구에서 재 쾌락

시간 과 외상 후 성장의 계에서 사회

지지추구 처 문제 심 처의 매개효

과가 유의하지 않았다.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

는 시간 과 외상 후 성장간의 계를 설명할

수 있는 다른 처 변인에 한 탐색이 필

요하다고 본다.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과거

정 시간 , 과거 부정 시간 , 재 쾌

락 시간 , 재 운명 시간 , 미래 지향

시간 이라는 5가지 시간 변인만을 측정

하 다.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간 분류에서는

미래 시 에 한 시간 이 한 가지만 존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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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는 에서 미래 지향 시간 의 정 인

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제한 을 가진다(송유

, 2016). 이와 련하여 Carelli 등(2011)은

다양한 국가의 표본을 상으로 미래 부정

시간 (future negative time perspective; FN)

이 포함된 새로운 요인 구조의 탐색이 필요

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. 따라서 추후 연구에

서는 미래 부정 시간 변인을 추가하여

확장된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. 끝

으로, 본 연구에서는 Zimbardo(1999)가 주장한

여섯 번째 시간 인 월 인 미래 지향 시

간 (transcendental future perspective)을 포함시키

지 않았다. 본 시간 은 육체의 죽음 이후부

터 무한 로 연장된 시간 을 일컬으며 종교,

성, 사후 세계에 한 믿음과 련이 있다

(김달효, 2016). 미래 연구에서는 본 시간 을

추가 으로 고려한다면 더욱 다양한 연구 결

과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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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Perspective and

Post-traumatic Growth: Medi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y

Myung-Ji Kim

VHS Medical Center

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coping strateg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

perspective and post-traumatic growth. Data of 347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by measuring their

time perspective, post-traumatic growth and coping strategy. The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 support

seeking coping tot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st positive time perspective and post-traumatic

growth. Whereas, problem focused coping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time

perspective and post-traumatic growth. However, coping strategy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

hedonistic time perspective and post-traumatic growth. These results suggest a time perspective and coping

strategy that should be given focus in interventions designed to promote post-traumatic growth. These

findings likewise emphasized the need for an appropriate coping strategy according to the time perspective

of the target individual.

Key words : Time Perspective, Post-traumatic Growth,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, Problem Focused Coping


